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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 11�2019년 6월 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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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4일(화) 오후 3시, 2019년도 단체교섭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었다. 노동조합에서 지난 5월 28일(화) 실무소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한지 일주일 만이다. 노사는 이날 지금까지 가졌던 실무소위와 축조심의에서의 경과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갔다. 지난 실무회의 이후 진전안이 있느냐는 노측 질문에 회사는 페이밴드 상한 초과자 보상제도 개선안 등 몇몇 제시안을 발표했다. �회사, “기존에 제시한 복지기금 806억 출연, 출산축하금 각 50만 원 씩 상향, A직의 G직 전환 기회 격년으로 부여 외에 페이밴드 상한자의 임금 인상 시 성과급 미지급분 지급, 반차 10회 -> 14회까지 늘리는 방안 제안”��노동조합, “본교섭 합해 총 14번 가진 교섭 결과가 고작 이것? 한 달 넘는 협상 기간 동안 회사는 ‘검토하겠다’는 발언만 남발, 이는 실무소위원회의 한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신의 성실의 교섭 원칙을 해태하는 것” ��노동조합은 “언제까지 경영상황을 들먹이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피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후퇴시키려 할 것이냐’고 질타하자, 사측은 ‘수용할 수 없는 현실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밝혔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김해관 위원장이 뻔한 교섭은 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께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향후 수용할 만한 진전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현재 처한 현실과 노사관계를 냉정히 파악한 후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회사는 “조금이라도 더 고민한 흔적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변, 노사는 제3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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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고민 중, 검토 중’이라는 발언밖에 못하는 경영진 무능에 애꿎은 현장만 묵묵히 고통 감내 중��사측, 5G 투자와 아현화재 수습 비용만 수 조원 감당, 속 시원히 수용할 수 없는 현실 감안해달라





2019년도 단체교섭 제3차 본회의 개최�무책임한 사측에“노동조합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말라”













